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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에는 1등실이 없듯이 

방주는 지중해 크루즈가 아니다. 오로지 생존을 목적으로 지어진 방주 안에 암수 일곱 혹은 두 

쌍씩 짐승들이 실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곰들은 겨울이 아닌데도 잠을 자고 

사자들이 금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요동치는 방주 안에 짐승들은 이리 저리 밀려 

다니며 괴성을 질렀을 것이고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는데 이런 면도 꼭 참고하기 바란다. 방주 안이 쾌적하지 않았듯이 

교회 안도 그다지 쾌적하지는 않다.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곰과 사자가 잠들지 않고 식욕에 충실했듯이 그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착실하게 감당했을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혹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거나 대표기도를 하고, 혹은 설교자가 되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기억해라. 살 수 있는 곳은 방주 안 밖에 없듯이,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것을. 

방주 안에 1등실이 없듯이 교회도 그렇다. 

 

 

홍수 이후 달라진 것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인의 후손들만이 가축을 길렀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아들 아다가 처음으로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기 시작했다. 가축들이 애완용일리는 없고 단지 털이나 젖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육식을 했을 것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 창세기 4:20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았고 노아도 이제까지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수 이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었다. 짐승을 피째 먹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 창세기 9:4-5 

 

짐승을 죽여 먹을 수는 있으되 피를 먹지 말아야 했다. 피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째 먹음으로써 짐승이 가진 힘 또는 영혼까지 소유하려는 

의식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 인육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힘과 영혼,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행위는 우상종교나 주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주의 

깊에 보아야 할 부분은 피째 먹지 말라 하시며 피흘림의 대상을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범죄 이후 인간이 갖게 된 잔혹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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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이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다. 육식이 허락되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홍수로 온 지면을 씻어내고 이전 세대의 죄를 씻어낼 

수는 있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자체, 죄성은 씻어지지 않았다.  

 

죄는 여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자 

조상으로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세기 9:1 

 


